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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삶의 의미와 안녕감의 관계:

10대, 20대, 40대 간 의미추구, 의미발견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 상 희 박 성 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삶의 의미는 전 생애에 걸쳐 정신건강과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최근 삶의 의미의

구성개념 중 의미발견과 더불어 의미추구의 심리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발달적 관점에서 10대, 20대 및 40대 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수준 차이 및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또한, 의미발견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의미추구의 조절효과가 연령대 별로 어

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총 353명(남 168명, 여 18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령대 별

분포는 10대 121명, 20대 133명, 40대 99명이었다. 연구 결과, 의미추구 수준은 20대가 10대 및 40대에

비해 높았으며, 의미발견은 40대가 10대 및 20대 보다 높았다. 의미추구와 삶의 만족의 독립적인 관련성

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은 20대와 40대가 10대에 비해 더 긍정적 관

련성을 보였다. 10대와 20대의 경우 의미추구가 커질수록 의미발견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

진 반면 40대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고, 발달적 의미를 논

의하였다.

주요어 : 삶의 의미, 의미발견, 의미추구, 발달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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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

공하며 행복감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서 종교와

철학 뿐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지

는 것, 즉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찾는 것은 매

우 중요하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Frankl, 1959;

Frankl, 1992). 사람들이 삶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내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Steger, Kashdan, Sullivan &

Lorentz, 2008).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을 둘

러싼 세계에 대해 이해하려는 강력한 바램을 가

지고 있으며 그러한 욕망에 따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의미의 추구를 통

해 사람들은 세계 내에서 자신의 독특한 적합성

을 발견하며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를 확인한다(Epstein, 1985; Heine,

Proulx, & Vohs, 2006; Higgins, 2000; Ryff &

Singer, 1998).

삶의 의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삶의 의미

가 정신건강, 행복 그리고 안녕감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삶의 의미가 부족하

면 우울과 불안, 자살 사고와 약물 남용(Harlow,

Newcomb, & Bentler, 1986), 자신과 사회로부터

고립(Maddi, 1967)이 나타나기 쉽고 정신병리의

정도도 심각하다(Yalom, 2007). 한편 삶의 의미가

충만하다고 느끼는 것은 높은 자기 존중감, 다

른 사람에 대한 관대한 태도, 삶에 대한 적극적

인 참여 및 전반적인 긍정적 태도와 관련된다

(Debats, Drost & Hansen, 1995). 사람들은 좋은 삶

의 특징으로 행복과 의미를 꼽으며(King & Napa,

1998), 삶의 의미는 주관적 안녕감과 강한 관련

성을 가지고 있고(Zika & Chamberlain, 1992), 심

리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Ryff, 1989). 또한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

은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인 정서를 더 경험하며

(Chamberlin & Zika, 1988; Steger, Frazier, Oishi, &

Karler, 2006) 더 큰 종교성(Steger & Frazier, 2005)

과 내적 통제소재(Reker & Peacock, 1981; Ryff,

1989)를 지니고 있고, 성숙과 자기실현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생기 있고 활동적이며 낙관적이다

(Steger et al., 2006).

국내에서 시행된 삶의 의미와 관련된 연구들

에서도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 정

신건강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대인관

계에서의 불편감과 회피수준은 낮았다(최명심,

2011).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

에게 삶의 의미를 고취시켜줄 경우 자살사고의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다(조하, 신

희천, 2009). 이처럼 삶의 의미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개인의 적응과 안녕감에 삶의 의미가 긍

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삶에서 부딪히는 역경

이나 위기를 극복해 내는데 있어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까지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들에서 사용

되어진 ‘삶의 의미’라는 구성개념은 자신의 삶에

서 어느 정도 ‘의미발견’을 하였는가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1) 그러나, Steger 등(2006)은 ‘의

1)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2006년 전까지는 주로 3가

지 측정방법이 사용되어져 왔다. 가장 광범위하게 쓰

여 온 척도는 삶의 목적척도인 PIL(Purpose in Life) 척

도로서 Frankl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개인이 체험하는 삶의 의미감과 목적의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해 Crumbaugh와 Maholik(1964)가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PIL은 의미 외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유,

자살과 같은 다른 개념들이 혼합되어 있거나 우울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Yalom, 2007). 또한 의미감이 행복감으로

직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적 정서 경험을 의

미감의 지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주

경례, 안신호, 2005). 두 번째 측정방법은 인생관점 지

표인 LIR(Life Regard Index)로서 Battista 와 Almond(1973)

가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 심미성(2006)이 번안하였다.

LRI는 삶의 의미를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조

작적으로 정의하고 삶의 의미를 체계(framework)와 실

현(fulfillment)이라는 두 요인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이

척도 역시 정서 관련변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스트

레스, 우울, 희망과의 상관이 과장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세 번째 측정방법은 통합감 척

도인 SCS(Sense of Coherence Scale)로서 Antonovsky(1987)

가 개발한 것으로 삶의 의미를 삶을 바라보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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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견’2) 이외에도 삶의 의미라는 구성개념을

이루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인 ‘의미추구’의 독립

적인 심리적 속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한 바 있다. 그들은 ‘의미추구’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지향 또는 동기를 말하고 ‘의미발견’은 실

제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둘은 서로 구분되어

야 하는 독립적인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Steger

등(2008a)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미추구’ 경향이 높은 사람들과 ‘의미발견’ 경

향이 높은 사람들 간에 안녕감, 성격, 인지적 스

타일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심리적 안

녕감이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

능과 효과는 대부분 ‘의미발견’의 특징임을 보고

하였다.3) 미국인들의 경우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의미발견’과

달리 ‘의미추구’는 다양한 정신 건강 및 안녕감

관련 변인들과 상관이 없거나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eger et al., 2006; Steger,

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면서 세 가지 구성요소인 이해

력(comprehensibility), 관리력(manageability), 의미있음

(meaningfulness)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척도는 기질적

인 측면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Steger et. al, 2006).

2) Steger 등(2006)의 연구에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MLA)의 두 하위 요인은 MLQ-Presence

와 MLQ-Search이다. 이를 원두리 등(2005)은 각각 ‘의미

존재’ 및 ‘의미추구’로 번역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MLQ-Presence를 삶의 의미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에

서 주로 사용한 용어인 ‘의미발견’으로 번역하여 사용

한다.

3) 안녕감의 요소이기도 한 유대감, 자기수용(Ryff, 1989)의

경우 의미추구는 각각(r=-.28, -.36, p<.001)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의미발견은(r=.39, .54, p<.001)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인지적인 스타일에서 반

추, 부정적 과거관의 경우 의미추구는 각각(r=.27, .33,

p<.0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의미발견은 각각

(r=-.20, p<.05; r=-.26, p<.001)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신경증 경향의 경우 의미추구는(r=.18, p<.001)

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의미발견은(r=-.35,

p<.001)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Steger et. al,

2008a).

Oishi, & Kashdan, 2009).

그러나, 동양 문화권인 일본과 미국 간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

부적 관련성을 보인 미국인들과 달리 일본인들

의 경우 ‘의미추구’는 ‘의미발견’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경우, ‘의

미추구’가 클수록 ‘의미발견’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지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의미발

견’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의미추구’

가 미치는 조절효과는 없었다(Steger, Kawabata,

Shimai, & Otake, 2008). 국내 연구에서도 ‘의미추

구’와 ‘의미발견’은 서로 부적 개념이기 보다는

정적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미추구’는 단순 상관 분석에서는 주관적 안녕

감을 비롯한 긍정적 정신 건강 변인들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나, ‘의미발견’을 통제한 후에는

효과의 크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정신 건강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

었다(원두리, 김교헌, 권선중, 2005; 정미영,

2013). 이처럼 동서양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이 보이는 차이에 대해 Steger 등(2008b)은 문화

가 인지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지

스타일에 따라 삶의 의미를 형성해 가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서양 문화권은

독립적이고 분석적이며 구별과 독특성을 선호하

기 때문에 ‘의미발견’은 자신의 독립적 정체성

확인과 관련되는 반면, ‘의미추구’는 독립적 정

체성의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를 반영하여 부정

적일 수 있다. 이에 비해, 동양 문화권은 상호의

존적이고 전체론적이며 연결성을 선호하기 때문

에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개념이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미발견’이 이루어

진 후에도 이것을 안정적이고 완성된 상태로 보

기보다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

문에 ‘의미추구’의 성향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의미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는 발달적 관점에서 삶의 의미의 역할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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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 보는 것이다.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자

신의 정체성의 발달과도 연관될 수 있으며 의미

를 창조해나가는 감각은 청소년기에 시작하여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다(Fry, 1998). 삶의 의

미와 연령 간의 관계는 다소 모호하다. 어떤 연

구에서는 삶의 의미 수준은 연령에 따라 별 차

이가 없다고 보고하지만(Reker & Fry, 2003) 다른

연구에서는 연령 단계에 따라 삶의 의미발견에

있어 다른 수준을 경험하며(Ryff & Essex, 1992),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Ryff & Keyes, 1995). 연령에 따

라 삶의 의미가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고 또한 일관적이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삶의

의미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녕감에 더 큰 역할

을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Reker, 2005) 삶의 의미

발견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연령 단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도 있었다(Steger et

al, 2009).

국내에서도 연령대 별로 삶의 의미가 적응이

나 안녕감에 미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요인

을 알아본 결과 희망과 삶의 의미가 다른 보호

요인들인 자존감, 효능감, 낙관성, 가족관계의

질, 친구지지에 비해 보다 큰 설명력이 있었다

(김택호, 김재환, 2004). 대학생의 경우도 삶의

의미가 높은 사람들이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 정

서를 느끼며 성실하고 경험에 개방적이고 외향

적이며 타인을 배려하고 믿으며 우울, 불안 고

독 및 신경증 성향이 덜 함이 발견되었다(원두

리 등, 2005). 중년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삶의 의미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졌

으며(신희석, 2002)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삶의 의미와 정신 건강과의 상관이 유의하

게 나타났다(안영미, 2003). 김경미, 류승아, 최인

철(2011)은 삶의 의미의 영향력은 나이가 들어감

에 따라 더 커지며 행복과 건강에 더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의미발견’을 초점으로 한 발달적 관점

의 연구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왔으나 ‘의미추구’

가 갖는 발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Steger 등(2009)을 제외하고는 국내외에서 거

의 찾아보기 어렵다. Steger 등(2009)은 ‘의미추구’

의 수준은 초기 발달 단계일수록 더 높을 것이

며, ‘의미추구’와 안녕감의 관계는 초기 단계에

서는 정적 관련성을 보이지만 생의 후기 단계로

갈수록 부적으로 나타날 것을 예측하였다. 또한,

‘의미발견’과 안녕감의 관계는 생의 단계에 걸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

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가설 설정

의 근거로 성인초기는 자신의 정체성, 직업, 사

회적 역할을 확립하는 시기로서(Arnett, 2000;

Erikson, 1968; Marcia, 1966) 중년기 이후의 삶의

단계에 비해 ‘의미추구’ 경향이 더 높을 뿐 아니

라 ‘의미추구’ 경향이 높을수록 안녕감에 더 기

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반면,

‘의미발견’의 경우 ‘의미발견’의 수준은 연령에

따라 다양하지만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

는 것은 모든 삶의 단계에서 중요하다는 이론을

들어(Wong, 2000), ‘의미발견’과 안녕감의 관련성

은 각 연령 단계에서 유사하게 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연구 결과, ‘의미추구’ 수준은 삶

의 초기 단계(청소년기 및 성인초기 단계)가 후

기 단계(중년기 및 노년기)에 비해 높아진 반면

‘의미발견’의 경우 삶의 후기 단계가 초기 단계

에 비해 더 높았다.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의미발견’과 안녕감 간의 관계는 삶의 단계들에

걸쳐 유사한 수준의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의

미추구’의 경우 안녕감과의 관계가 노년기로 갈

수록 더 부정적이었으나 예측과 달리 삶의 초기

단계에서도 ‘의미추구’와 안녕감은 부정적인 관

련성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동서양 비교 연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의미추구’가 정신 건강 및 안녕감 변

인들과 보이는 관계는 두 문화 간에 상당히 다

르다. 정신 건강 변인들과 부적 상관을 보이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 병리 지표들과는 정적 상관

을 보이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의미추구’는 최소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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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표들과 중립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미발견’과 독립적으로 ‘의미추구’가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과 함께,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밝혀진 ‘의미발견’과 안녕

감 간의 긍정적 관계에서 ‘의미추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연

구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의 리뷰를 통해 밝

힌바와 같이, ‘의미발견’을 전제로 한 삶의 의미

는 전 발달 단계에서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발

달적 관점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나,

‘의미추구’가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나 역할에 관

해서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된 바가 없어 추가적

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삶의 의미를 연구한

국내 연구자들 또한 연령대에 따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양상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원두리 등, 2005; 정미영, 2013).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고등학교 2학년생), 성

인초기(대학교 2학년생) 및 중년기(40대 직장인)

의 발달 단계에 따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수준,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의 안녕감과의 관

계, 그리고, ‘의미발견’과 안녕감의 관계에 미치

는 ‘의미추구’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체성이나 사회적 역할의 확립 그리고 자신

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은 청소년기 및

성인초기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곧

‘의미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기 젊은이들

의 주요 과제가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자아 정체

성을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중년기 성인들의 주

요 발달과업은 진정한 자기가 되어 내부세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창조력을 발견

하여 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

다(박정묘, 심혜숙, 2009; 이부영, 1998; Jung,

1969). 발달이론에 의하면 연령대가 어릴수록 자

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확립하기 위해 의미

를 추구할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중

년기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추구하기보

다 자신의 내, 외적인 삶의 통합에 힘쓰는 의미

발견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발달적 과업의 특성 상 청소년기 및 성인초기는

중년기에 비해 ‘의미추구’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적응적일 수 있으며 안녕감에 더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 및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

미추구’의 수준은 발달의 초기 단계일수록 즉,

청소년기 및 성인초기가 중년기에 비해 더 높은

반면, ‘의미발견’의 수준은 발달의 후기 단계(즉,

중년기)가 이전 단계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둘

째, ‘의미추구’와 안녕감 간의 관련성 또한 발달

의 초기 단계(즉, 청소년기 및 성인초기)가 중년

기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의미발견’과 안녕감

간 발달단계 별 관련성의 차이는 탐색적 차원에

서 분석할 것이다.4) 셋째, 청소년기 및 성인초기

가 중년기에 비해 ‘의미추구’ 수준이 높을수록

‘의미발견’이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근교에 거주하는 10대, 20

대, 그리고 40대의 남녀 420명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5) 구글 설문지와 인쇄 설문지를 이용하

4) 발달 단계에 따라 ‘의미발견’이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가 다른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앞서 제시한 바

와 같이 상이하다(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Reker,

2005; Steger et al, 2009). 즉, 발달의 전 단계에서 의미

발견은 안녕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보고를 하고 있으나, 발달의 후기 단계로 갈수

록 의미발견이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질 것이

라는 점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연령대에 따른 의미발견과 안녕감

간의 관련성은 특정한 방향성을 갖는 가설을 설정하

지 않고 탐색적 차원에서 조사할 것이다.

5) 연구 참여자에서 30대를 제외한 이유는 30대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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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4년 8월과 9월 두 달간 조사를 실시하였

다. 수거한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35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53명의 성별분포

는 남자 168명(47.6%), 여자는 185명(52.4%)이었

다. 연령분포는 10대가 121명(34.3%), 20대가 133

명(37.7%), 40대는 99명(28.0%) 이었다. 10대의 경

우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

생들이었으며, 20대는 서울에 위치한 일반 4년

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었다. 40대는

사무직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포

함되었다. 연령대 별 인구학적 자료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에 따라 성인초기와 중년기로 정의되어 발달 단계를

규정하기가 다소 혼동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40대

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중년기로 포함하고 있다.

Levinson(1978)은 융의 이론을 토대로 생애주기를 4개로

구분하였고 17-40세를 성인초기, 40-60세를 성인중기로

언급하였다. Erickson(1975)은 40-60세 사이를 중년기

로 구분하며 Goldsmith와 Heiens(1992), Jaques(1965) 및

Gould(1978)는 중년기를 35~45세로 정의하였다. 국내

의 경우, 윤진(1985)은 중년기를 신체적 나이보다는 인

생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

람들은 35세에서부터 55세까지를 중년기로 보는데 반

해, 전문직 종사자들은 40세에서부터 65세까지를 중년

기로 보았다. 이원희(1992)도 윤진(1985)과 비슷한 35세

에서부터 56세까지를 중년기로 보았다. 박재순과 최의

순(1995)은 30세에서부터 59세까지를 대상으로 중년기

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중년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중년기에 관한 구분의 기준과 견해

는 매우 다양하다.

측정도구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측정하기 위해 Steger

등(2006)이 개발하고 한국에서 원두리 등(200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삶의 의미척도(MLQ: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척

도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두 하위요인으로 이

루어져 있다. 각 하위척도 당 5문항씩 전체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7점 척도(1=전

혀 아니다∼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있

다. 의미발견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삶의 의미

를 이해하고 있다’, 의미추구 문항의 예로는 ‘나

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등이 있다. 의미

추구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를 추구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의미발견에서는 점

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삶에 대한 많은 의미

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원

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모두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의미추구의 경우 .91, 의미발견은 .83이었다.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가 개발하

고 김완석, 김영진(1997)이 번안한 삶의 만족 척

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주관적 안녕

감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은 주관적

연령대
성별 직업

남 여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미표시

10대 54 67 121 - - -

20대 56 77 - 125 - 8

40대 58 41 - - 93 6

전체 168 185 121 125 93 14

표 1. 연령대 별 참가자들의 성별 및 직업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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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의 한 요인으로서 행복의 인지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ener, 1984). 또한

이현철과 최성보(2012)는 삶의 만족도가 삶의 질

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기

도 하였다.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전반적

삶에 대해 개인이 만족하는 정도를 통해서 총체

적인 평가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행복’을 측

정하는 단일 구성개념으로서 가장 빈번히 사용

되는 개념이다(Diener, 1984).

이 척도는 응답자가 자기 나름의 기준을 토

대로 해서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는 도구로서 5개의

문항, 7점 척도(1= 전혀 아니다∼7=매우 그렇

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지금

의 내 삶에 만족 한다’, ‘지금까지 원하는 중요

한 것을 대부분 이루어왔다’ 등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개인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신뢰

도는 .87이었고 김완석, 김영진(1997)의 연구에서

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첫째, 연령대에 따라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세 연령대(10대,

20대, 40대)간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의 차이 검

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것과 같이 의

미추구와 의미발견 간에는 상당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전체 표본에서 r=.51, p<.001)가 있으므

로, 연령대 간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의 독립적

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

였다(즉, 의미추구의 연령대 간 분석 시 의미발

견을 공변인으로, 의미발견의 연령대 간 분석

시 의미추구를 공변인으로 투입). 둘째, 의미추

구 및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가 연령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해 연령대 별 의미추구와 삶의 만족 간의 0차

및 1차(의미발견을 통제) 상관 그리고 의미발견

과 삶의 만족 간의 0차 및 1차(의미추구를 통제)

상관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미발견과 삶

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의미추구가 연령대 별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이용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대에 따라 의미발견이 안녕감에 미치는 효

과가 의미추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

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연령대 * 의미발견 *

의미추구의 삼원 상호작용이 의미 있게 나타나

는가가 분석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를 위해 우

선 범주변인인 연령대를 다음과 같이 더미 코딩

하였다.

다음으로, 다중 회귀분석 시의 다중공선성을

예방하고, 회귀계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 예측변인인 의미발견과 조절변인으로 가정한

의미추구를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홍

세희, 2007). 모형의 1단계에서는 d1, d2, 의미추

구, 의미발견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이원 상

호작용 항인 d1*의미추구, d2*의미추구, d1*의미

발견, 및 d2*의미발견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마

지막 3단계에서는 삼원 상호작용 항인 d1*의미

추구*의미발견 항과 d2*의미추구*의미발견 항을

투입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8.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령대 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차이 검증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의미발견을 공변인

연령대
더미변수

d1 d2

10대 1 0

20대 0 1

40대 0 0

표 2. 연령대의 더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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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제한 후 연령대 별 의미추구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349)=3.74, p<.05).

사후 검증 결과, 20대의 의미추구 수준이 10대

와 40대 보다 높았다. 의미추구를 통제 한 후

의미발견 또한 연령대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F(2,349)=14.67, p<.001). 사후 검증 결과 40대의

의미발견 점수는 10대와 20대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미추구는 연령이 낮을수

록 높아지고, 의미발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

질 것이라는 첫 번째 연구가설을 부분적으로 지

지하고 있다.

연령대 별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 검증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표본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상당한 정도의 정적 상

관(r=.51, p<.001)을 보였다. 의미추구와 의미발

견 간의 정적 관련성은 10대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의미발견을 통제하기 전 의미추구는 전

연령대에 걸쳐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의미발견을 통제한 후, 의미추

구와 삶의 만족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의미추구

와 삶의 만족과의 관계는 발달의 초기 단계가

후기 단계에 비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배

치되는 결과이다.

표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의미발견과 삶의 만

족과의 관계는 전 연령대에서 의미추구를 통제

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했다.

20대와 40대는 10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의미발

견과 삶의 만족간의 효과의 크기가 더 컸다.

종속변수 연령대 평균(SD) 조정평균(SE) F LSD

의미추구

10대(1) 23.50(5.78) 23.93(.45)

3.74* (2)>(1),(3)20대(2) 24.77(5.49) 25.32(.43)

40대(3) 25.00(5.80) 23.73(.50)

의미발견

10대(1) 22.09(5.68) 22.54(.44)

14.67*** (3)>(1),(2)20대(2) 21.84(5.65) 21.66(.42)

40대(3) 25.36(5.44) 25.06(.49)

주. 조정평균(SE) = 종속변수

의미추구의 경우 의미발견(22.92)을 공변량으로 투입한 후 변환값. 종속변수 의미발견의 경우 의미추구(24.40)을 공변량

으로 투입한 후 변환값. * p < .05, *** p < .001.

표 3. 연령대 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차이 검증을 위한 공변량 분석

의미추구

전체(n=353) 10대(n=121) 20대(n=133) 40대(n=99)

0차 1차 0차 1차 0차 1차 0차 1차

의미발견 .51*** - .68*** - .38*** - .46*** -

삶의만족 .31*** .05ns .32*** .08ns .27** .03ns .36*** .11ns

주. ns = non significant, ** p < .01, *** p < .001.

표 4. 연령별 의미추구와 삶의 만족과의 0차 상관관계 및 의미발견 통제 시 1차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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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별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의

미추구의 조절효과 분석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미치는

의미추구의 효과가 연령대 별로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령대 * 의미발견 * 의

미추구의 삼원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표 6은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서 의미추구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삼원 상

호작용항은 유의한 R2 변화량(△F(2.341)=6.18,

p<.01)을 보였다.

삶의 만족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전체표본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삶의만족=19.493+.408(d1)+.600(d2)+.179(추

구)+.591(발견) -.045(d1*추구) - .060(d2*추

구)-.265(d1*발견)+.062(d2*발견)-.027(추구*발

견)+.047(d1*추구*발견)+.058(d2*추구*발견)

각 연령대 별 회귀식을 구하면, 10대(d1=1,

d2=0)의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삶의만족 = 19.901+.134(추구)+.326(발견)+

.020(추구*발견)

10대에서 의미추구의 수준에 따라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

펴보기 위해 의미추구의 세 수준(+1sd=5.6971,

0, -1sd=-5.6971)에서의 회귀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추구 +1sd 시 회귀식 = 20.664+.440(발견)

의미추구 평균(0) 시 회귀식 = 19.901+.326

(발견)

의미추구 -1sd 시 회귀식 = 19.138+.212(발견)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대와 40대의 회귀식

및 의미추구 수준에 따른 회귀식은 아래와 같

다.

20대(d1=0, d2=1)의 회귀식 = 20.093+.119(추

구)+.653(발견)+.031(추구*발견)

의미추구 +1sd 시 회귀식 = 20.771+.830(발견)

의미추구 평균(0) 시 회귀식 = 20.093+.653

(발견)

의미추구 -1sd 시 회귀식 = 19.415+.476(발견)

40대(d1=0, d2=0)의 회귀식 = 19.493+.179(추

구)+.591(발견)-.027(추구*발견)

의미추구 +1sd 시 회귀식 = 20.513+.437(발견)

의미추구 평균(0) 시 회귀식 = 19.493+.591

(발견)

의미추구 -1sd 시 회귀식 = 18.473+.745(발견)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연령대

별 의미추구의 조절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위의 연령대 별 회귀식을 그림 1, 2, 3.에

제시하였다. 그림의 Y축은 삶의 만족을 X축은

의미발견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0대와 20대는 의

의미발견

전체(n=353) 10대(n=121) 20대(n=133) 40대(n=99)

0차 1차 0차 1차 0차 1차 0차 1차

삶의만족 .55*** .47*** .39*** .25** .66*** .63*** .60*** .52***

주. ** p < .01, *** p < .001.

표 5. 연령별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과의 0차 상관관계 및 의미추구 통제 시 1차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 70 -

미발견과 삶의 만족 간의 긍정적 관계가 의미추

구 경향이 커질수록 더 커지는데 반해, 40대의

경우는 의미 추구 경향이 커질수록 의미발견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작아졌다.

모형 예측변인 B SE B β R2 △R2

1

(상수) 19.195 .520

.307 .307***

d1 1.296 .699 .103

d2 1.184 .694 .096

추구 .042 .055 .040

발견 .570 .056 .550***

2

(상수) 18.918 .562

.333 .026*

d1 1.203 .718 .095

d2 1.475 .707 .119

추구 .074 .100 .070

발견 .608 .104 .587***

d1*추구 .044 .148 .025

d2*추구 -.016 .136 -.009

d1*발견 -.283 .151 -.157

d2*발견 .089 .134 .052

추구*발견 .010 .007 .071

3

(상수) 19.493 .578

.357 .023**

d1 .408 .770 .032

d2 .600 .745 .048

추구 .179 .103 .170

발견 .591 .103 .569***

d1*추구 -.045 .149 -.026

d2*추구 -.060 .138 -.033

d1*발견 -.265 .149 -.147

d2*발견 .062 .134 .036

추구*발견 -.027 .013 -.185*

d1*추구*발견 .047 .017 .211**

d2*추구*발견 .058 .017 .238**

주. 준거변인 : 삶의 만족, d1=연령더미변수1(10대=1. 20대=0, 40대=0), d2=연령더미변수2(10대=0, 20대=1, 40대=0),

추구=의미추구, 발견=의미발견,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연령대 별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과 관계에서 의미추구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n=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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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0대의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의미추구의 조절효과

그림 3. 40대의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의미추구의 조절효과

그림 2. 20대의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의미추구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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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이 연구에서는 10대, 20대 및 40대 참여자들

을 대상으로 Steger 등(2006)이 제안한 삶의 의미

의 두 요소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및 삶의

만족간의 관계 양상을 발달적 측면에서 살펴보

았다. 분석 결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에는

전 연령대에 걸쳐 상당한 크기의 정적 상관(전

체 r=.51, 연령대 별 r=.38∼.68)이 나타났다. 이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다른 연구들의

결과(원두리 등(2005), r=.52; 정미영(2013), r=.64)

와 유사하며, 일본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Steger et al. (2008b), r=.24)와는 효

과의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관계의 방향에 있어

서는 모두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부적 관련성과 비교하

여 동양 문화권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

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설명은 서론에서 기술한 바 있다.

연령대 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의미추구’는 20대가 10대와 40

대에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의미

발견’은 40대가 10대 및 20대에 비해 높았다. ‘의

미발견’의 경우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은 결

과가 나타났으나, ‘의미추구’의 경우 10대가 20대

보다 낮고 40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Steger 등

(2009)의 생애 주기별 삶의 의미 연구 결과와 직

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그들의 연구에서 연령대

비교는 18-24세, 25-44세, 45-64세, 및 65세 이상

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18-24세 연령대의

‘의미추구’는 45세 이상의 연령대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 환경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일반적인 발달적 측면에서 보면 고등학교 2

학년인 청소년기는 개인의 정체성 감각을 발달

시키는 시기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정체성, 직

업, 관계 등과 관련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시

점이다(Heine, Proulx, & Vohs, 2006).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 입학 준비와 관련된 입시 경

쟁으로 인해 개인적 수준에서의 정체감 추구 노

력은 고등학교 졸업 후 특히 대학 입학 후로 미

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해석은 고등학

생의 자아 정체감 수준이 대학생은 물론 중학생

과 비교해서도 낮다는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지된다(박아청, 2004; 박아청, 이승국, 1999).

박아청(2004)은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외부로부터 요구받는 정

신적 기대와 압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자신의 미

래에 대한 목표의식에 갈등을 초래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현실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자신의 인생 탐색을 시작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

을 확립하고 직업 및 삶의 목표를 확립하는 시

기인 20대에서 ‘의미추구’가 가장 높게 나온 것

으로 결과를 이해해 볼 수 있다.

연령대 별로 ‘의미추구’가 삶의 만족과 갖는

관련성에서의 차이 분석결과, ‘의미발견’을 통제

했을 때 전 연령대 공히 ‘의미추구’와 삶의 만족

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의미발견’의 경

우 ‘의미추구’를 통제한 후에도 모든 연령대에서

삶의 만족과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20

대와 40대는 10대에 비해 ‘의미발견’과 삶의 만

족 간의 정적 관련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삶의 만

족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의미추구’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

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없는 반면,

‘의미발견’은 전 연령대를 통하여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였다. ‘의미발견’과 삶의 만

족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두

변수 간 정적 관계가 커질 것이라는 가설을 일

부 지지한다. 또한, 연령에 따라 ‘의미발견’의 수

준은 달라지지만 ‘의미발견’이 모든 삶의 단계에

서 주관적 행복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국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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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결과들을 반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경미, 유승아, 최인철, 2011; King, Hicks,

Krull, & Del Gaiso, 2006; Ryff et al.,, 1992; Wong,

2000). 이에 비해 ‘의미추구’와 삶의 만족 간의

독립적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는 연령대가 낮을

수록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커질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 변수 간의

부적 관련성이 나타났던 미국의 연구 결과(Steger

et al., 2009)와도 다르다.

‘의미추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에 대하여 ‘의미추구’

를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무의

미한 심리적 속성으로 단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

한 결론이 될 수 있다. ‘의미추구’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미추구’는 사춘기에서

시작하여 전 생애를 걸쳐 계속되는 것으로서

(Fry, 1998) 발달 단계에 따라 삶의 만족에 상이

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

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의미추구’의

수준이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미

치는 효과가 연령대 별로 다른가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그림 1, 2, 3),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10대와 20대의 경우 ‘의미추구’ 수준이 클

수록 ‘의미발견’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졌다. 이와 반대로, 40대에서는 ‘의미추구’

수준이 높을수록 의미발견과 삶의 만족 간의 관

련성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미추구’가

독립적으로는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없으

나, 발달 단계에 따라 ‘의미발견’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삶의 만족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의미추구’가 삶의

만족에 대해 갖는 역할이 발달 단계에 따라 서

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0대와 20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의미추구’는 ‘의미발견’이 삶

의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더 증폭시키는

데 반해, 중년기 이후의 과도한 ‘의미추구’는 ‘의

미발견’이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수행된 다

른 연구들의 결론과도 매우 유사하다(유성경, 박

은선, 김수정, 조효진, 2014; 정영숙, 조설애,

2013; 허지연, 손은정, 2008). 이 연구들은 청소

년기와 성인 초기 단계는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지각하는 상태

에서도 새로운 흥미와 목표를 향한 계속적인 의

미추구적 태도는 적응적이며 바람직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중년기는 삶의 의미

나 목표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안정적이고 생산

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과도하

게 높은 수준의 추구적 태도는 발달적, 사회적

맥락에서 적응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에 발

견하였던 의미를 보다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

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찍이 Jung(1969)은 인생의

전반기에 정상적인 목표였던 것이 인생의 후반

기에는 신경증적인 지장이 될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인생의 전반기의 삶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목표를 향해 확장해가며 이 방향에서 뒷걸

음질하거나 나아가지 못할 때 신경증이 일어나

지만, 중년기 이후에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인

생의 전반기의 목표 추구 자세를 고집할 때 오

히려 신경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만족에 미치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및 연령대의 상호작용 양상을 다른 관점에서 해

석해 볼 여지도 있다. ‘의미발견’ 수준이 낮은

경우(X축의 -2SD) 10대와 20대는 ‘의미추구’의 수

준에 따른 삶의 만족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적

다. 반면, 40대의 경우 낮은 ‘의미발견’의 수준에

서는 ‘의미추구’의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의 차

이가 크다. ‘의미발견’의 수준이 높은 경우(X축

의 2SD)는 이와 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 즉, 10

대와 20대는 ‘의미추구’의 수준 차이가 삶의 만

족에 큰 효과를 가져 오지만, 40대는 ‘의미추구’

의 수준 차이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미

미하다. 이는 10대와 20대는 ‘의미발견’이 높은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의미추구’를 함으로써 삶

의 만족을 더 경험할 수 있는 반면, 40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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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낮은 ‘의미발견’ 상태에서는 ‘의미추구’의 이

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년기

라 하더라도 실존적 위기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삶의 무의미나 정체감의 혼란 등의 낮은 ‘의미

발견’ 상태에서는 새로운 ‘의미추구’가 안녕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삶의 의미가 안녕

감과 큰 관련이 있고 따라서 인간의 행복조건에

삶의 의미는 중요한 요소라는 결과를 제시해왔

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이것이 각각 안녕감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삶의 의미

를 추구하거나 발견하는 것이 문화권에 따라 다

르게 해석되어 지며 발달적 맥락에서도 서로 다

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제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

의미로 해석해왔던 삶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이

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연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삶의 의미의

요소 중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의미추구’가 안

녕감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는가를 분석하고

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의미추구’가 ‘의미발견’과

는 달리 발달적 맥락에 따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몇 가지 점

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연구문제들이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전체 인생주기 중 노년기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보다 철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생 주기를 대표하는 표본 선

발을 하지 못했으며 연령을 연속변인으로 측정

하지 못함으로써 집단 간 연령의 분산 동질성에

대한 전제가 만족되지 못하여 표본의 양적인 면

과 질적인 면에서 검증력을 확보하기에 미흡하

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측면인 긍정정서와 부

정정서를 포함하지 못하고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만을 사용함으로써 삶의 의미가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다 온전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의미추구’가 안녕

감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와 관련하여 발달단계

별로 ‘의미추구’의 질적 내용에 따라 그것이 안

녕감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자신

과 환경을 통제하여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의미추구’와 세상의 이치와 흐름대로 자신을 맡

기고 수용하는 방식의 ‘의미추구’는 발달적으로

안녕감에 다른 효과를 미칠 개연성이 있을 것이

다(성승연, 박성현, 2008).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관련하여 연

령 뿐 아니라 성별이나 성격 유형 혹은 정신병

리의 수준과 같은 또 다른 중재 변인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할 것이다.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

을 매개하는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 또

한 삶의 의미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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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study on age difference between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nd satisfaction with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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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earch for meaning among 10’s, 20’s and 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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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in life is an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on mental health and well-being throughout the entire life

of human. Recently,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presence of meaning and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which are the construct of meaning in life, have been received an atten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the three age groups (teenagers, twenties and forties) to suggest differences at the developmental viewpoint.

Moderating effects of the search for meaning between the presence of meaning and the satisfaction with life of

the age groups were also analyzed. A total of 353 participants (168 males and 185 females) was investigated

for this study. The age distribution was as follows: 121 teenagers, 133 twenties, and 99 forti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level of teenagers was higher than that of twenties and forties,

and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of forties was higher than that of teenagers and twenties.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search for meaning and satisfaction with life showed some positive in twenties, but no

relevance in other age group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ce of meaning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twenties and forties was more positive than teenagers. The more the search for meaning has, the more

influence effects between the presence of meaning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teenagers and twenties, but the

tendency was opposite in fortie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foreign study and discussed at the point

of developmental view.

Keywords : meaning in life, the presence of meaning, the search for meaning, developmental viewpoint


